빛과진리교회를 지켜주세요!

                                       성 명: 인*혜
                                                   주 소: 동대문구 황물로
                                                        연락처: 010-7375-****

저는 편식이 아주 심한 사람입니다. 볶음밥 안에 있는 양파도 하나하나 빼면서 먹고 남들이 다 좋아하는 족발, 닭발, 청국장도 생김새가 이상하고 냄새 난다고 먹지 않습니다. 제가 무서워하는 아버지가 먹으라고 해도 먹는 것 만큼은 어느 누구도 고집을 꺾을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제가.. 교회에서 똥을 먹으라고 하면 먹겠습니까? 저에게 똥을 먹으라고 명령하는 교회에 제가 다니겠습니까? 누가봐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일인데 언론은 똥 먹이는 엽기 훈련을 하는 교회라고 치부해버렸습니다. 

과장되고 왜곡된 수많은 기사를 통해서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강압적인 교회 아래에 세뇌당한 사람처럼 여겨지며 모든 교인들이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이 상황이 안타까운 것이 제가 직접 다니며 경험한 빛과진리교회와는 너무 다른 이야기들이 오고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유치부 교사, 반주 등 다양한 교회 섬김들을 했었습니다. 억지로 했던 섬김에 지쳐있었던 저는 여러 교회를 직접 찾아보고 다녔고, 빛과진리교회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모든 활동이든 자원함으로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가장 마음에 들어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자원함과 자유함 때문에 교회를 선택한 것인데 저희 교회가  강압적이라는 말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저의 이야기만 들어도 언론에서 제시한 의혹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특정 언론으로부터 난도질을 당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교회와는 너무도 다릅니다. 또한, 아무리 난도질을 당해도 제가 빛과진리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또한, 목사님과 리더들로부터 많은 섬김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빛과진리교회를 믿고 지지할 것입니다. 

저희의 진실된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빛과진리교회를 함께 지켜주세요!
사)평화나무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밝히며
위 내용은 진실만을 기록하였음을 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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